


킷 레이쉬 미트 팩토리, 프라하

http://meetfactory.cz
당신은 누구이며 어느 레지던시에 입주해 있는가. 킷 레이쉬다. 체코 

프라하의 미트 팩토리에서 운영하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에 입주 

중이다. 

입주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 2010년 1월부터 있었으니 1년 정도 되었다.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텍사스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미트 팩토리를 설립한 데이비드 

커니의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조소 작품을 보자마자 굉장히 끌렸다. 

그 후 유럽과 체코의 현대 미술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009

년 마침내 프라하에 오게 되었고, 미트 팩토리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직접 찾아와서 지원했다.

이곳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나. 화물선 컨테이너를 문화적인 흡수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라하에 사는 미국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지내며 겪은 경험을 조형물로 만들어보고자 시도하는 

중이다. 내 조형물은 사람의 인체 모형으로, 내 몸을 주로 표현하는데, 

유럽으로 오면서 문화 이동의 피해자가 된 부분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내 작업 의도는 유머러스하면서도 비참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주변 환경이 작업에도 영향을 주나. 프라하는 어둡고, 불쾌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굉장히 매력적이며 정리가 잘되어 있는 도시다. 

하지만 프라하의 어둡고 미스터리한 면에 좀 더 관심이 많아 그런 부분을 

내 조형물에서도 볼 수 있을 거다. 

타국에서 제일 그리운 것은 무엇인가. 텍사스에서 왔는데, 그곳에는 

‘텍스맥스(Tex-Mex)’라는 음식이 있다. 지금은 그게 제일 그립다. 

입주 기간이 끝난 후 계획은. 이번 여름, 서울에 있는 금천 예술 공장의 

레지던시에 입주한다. 아시아에 처음으로 가보는 것이라 정말 기대된다!

마그달레나 수라니 Proyecto ACE, 부에노스아이레스

http://www.proyectoace.com.ar
당신은 누구, 어느 레지던시에 입주해 있는가. 마그달리나 수라니라고 

한다. 2003년부터 런던에서 지내다가 현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프로에토 에이스’라는 판화가들이 모여 있는 

아티스트 레지던시에서 작업 중이다.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가족을 방문할 계획은 있었지만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입주해서 

인텐시브하게 판화 작업을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일찍 왔다. 이미 웹 서치를 

통해 레지던시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기 전 미리 전화를 걸어 내가 

아르헨티나에 머무르는 기간에 입주 가능한지를 물어보았다. 기간이 잘 

맞아떨어져서 내 포트폴리오와 작업 계획서를 보냈고, 운이 좋았는지 

서류가 통과되어 입주하게 되었다. 잘 알아보면 아티스트에게 자원금과 

거주할 곳을 제공해주는 단체도 있다.

이곳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나. 레지던시의 설립자이자 디렉터인 

알리시아 캔디아니와 마스터 판화가인 아드리아나 모라시, 그리고 워크숍 

어시스턴트인 밸러리 잼파롤로의 도움으로 52페이지짜리 핸드메이드 

아트북 5권을 완성했다. 그것도 한 주 만에 말이다. 아티스트북은 

리토그래피와 고무 베이스 잉크의 최신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다. 북의 

테마는 체계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와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호 

시설의 은폐에 대한 것이다

도시의 분위기와 환경이 작업에도 영향을 주나. 아르헨티나는, 법적인 

결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만 

가톨릭 국가다. 이런 현상은 전 국가적으로 낙태에 반대를 하고, 얼마 전 

합법화된 게이끼리의 결혼에도 강한 반발을 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나라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환경이 프로젝트에 무게와 목적을 

더해주었고,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 

레지던시에서 작업을 해서 좋은 점은. 생생하고 생산적인 경험이었다. 

특히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은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레지던시에서는 그곳의 시설에 빨리 적응하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나의 경우, 레지던시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리니 바흐리자나키 Takt, 베를린

http://www.taktberlin.org 
당신은 누구, 어느 레지던시에 입주해 있는가. 이리니 

바흐리자나키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온 아티스트다. 지금은 

베를린에 있는 타크트(Takt)라는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있다. 

타크트는 3개월 동안 베를린에서 거주하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매달 마지막 날에는 오픈 스튜디오를 열어,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에게 새로운 작업물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며, 아티스트 토크와 같은 이벤트도 연다.  

입주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 레지던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이제 일주일 정도 된 상태인데 벌써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어떤 작업을 하나. 내 작업은 잊히고 방치해둔 

일상 속의 물건과 재료와의 관계를 이용해 발전해왔다.  입주 

기간 동안 이 아이디어에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접목해, 

내 작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창문과 문을 사용해 작업할 

계획이다.

주변 환경이 작업에 영향을 주나. 입주 초기인 지금도 

벌써 베를린이라는 도시와, 타크트 레지던시 안에 있는 

예술적이고 전위적인 커뮤니티는 많은 영감과 동기를 

부여한다. 

레지던시에서 작업을 해서 좋은 점은. 타크트의 가장 

좋은 점은 입주한 아티스트끼리 소통의 기회가 많다는 

거다. 덕분에 대화를 하며 자연스레 수반되는 아이디어를 

서로 나눌 수 있다. 또 급진적으로 자라고 있는 예술가의 

커뮤니티인 베를린의 한 부분이 되어 도시를 경험한다는 

것도 환상적이다.  

레지던시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다양한 타입의 

레지던시가 있기 때문에 장소·체제 등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곳을 찾기 위해 자세한 리서치는 필수다. 원하는 곳을 

찾았다면, 현재 입주한 작가에게 연락해 팁이나 정보를 

듣는 것을 추천한다. 많은 아티스트가 블로그가 있으므로, 

그들의 블로그를 보면 그 아티스트가 입주한 레지던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으므로, 

블로그를 방문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테 키슬링 유코보 아트 스페이스, 도쿄

www.youkobo.co.jp
당신은 누구, 어느 레지던시에 입주해 있는가. 베를린에서 온 

마르테 키슬링이라고 한다. 현재 도쿄에 있는 유코보 아트 

스페이스에 머물고 있다. 유코보는 니시 오키코부와 키치죠지 

근처에 멋진 환경과 이웃이 있는 스기나미구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 총 2개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그중 1

개월이 지났다.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10년 전 처음 

도쿄에 왔었는데, 항상 다시 오고 싶어 했을 만큼 도쿄를 좋아했다. 

그래서 도쿄에 있는 레지던시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인터넷으로 

여러 곳을 리서치하다 resartists.org라는 사이트를 통해 유코보를 

알게 되었다. 바로 포트폴리오와 이력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했다.

레지던시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나. 현재는 도쿄에서 받은 인상, 

이 도시, 내가 이곳에 와서 꾸게 된 꿈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드로잉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부분 

도쿄에서 보고 느낀 것을 추상화로 그리곤 한다.

타국에 있는데, 가장 그리운 것은 무엇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것도 그리운 게 없다. 지금은 도쿄의 유코보 레지던시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 게다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 음식도 매일 실컷 먹을 수 있다!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레지던시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라. 여러 곳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 어떤 곳에서는 

거절당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작업과 성격이 맞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경험이 되기 때문에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만약 레지던시 심사에 통과해 입주하게 

되었다면, 한국의 문화 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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